
연료전지·수소 생산·질병 진단까지, 올인원 전기촉매
기술 개발

[그림1] Fe-NC 위에 MoS₂ 나노시트를 성장시킨 후, 

열처리를 통해 Mo–N/Fe–N 결합을 형성한 다기능

전기촉매

연구내용

기대효과

이번에 개발된 다기능 전기촉매는 연료전지와
수소 생산 기술의 상용화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
있어,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친환경 에너지
전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

또한, 생체 내 극미량의 과산화수소(H₂O₂)를
고감도로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, 
정밀한 암 조기 진단 및 질병 모니터링용
바이오센서 개발에도 응용이 가능해, 의료 및
헬스케어 분야로의 확장성도 매우 높음.

Mo–N/Fe–N 인터페이스 기반의 구조적 설계는
향후 다양한 촉매 및 센서 소재 개발의 핵심
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어, 차세대 에너지·진단
융합기술의 기반 마련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
의미를 가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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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그림2] 우수한산소환원, 수소발생, 과산화수소 감지능력을

확인함

2025

국내 연구진이 수소 생산(HER), 산소 환원(ORR), 과
산화수소(H₂O₂) 감지까지 가능한 ‘올인원 다기능
전기촉매’를 개발함.

이번에 개발된 촉매는 값비싼 백금(Pt) 촉매보다 저
렴하면서도 더 뛰어난 성능을 보이며, 몰리브덴 이
황화물(MoS₂) 나노시트를 철-질소 도핑된 탄소
(FeNC) 입자에 결합해 전기 전도성과 촉매 반응성
을 동시에 향상시킴.

특히 Mo–N/Fe–N 결합 인터페이스 형성을 통해 낮
은 전압에서도 수소를 효율적으로 생성하고, 연료
전지의 핵심 반응인 산소 환원에서도 우수한 내구
성과 메탄올 내성을 보임.

또한 이 촉매는 생체 내 미량의 과산화수소(H₂O₂)
를 200 nM 수준까지 감지할 수 있어, 정상세포와
암세포의 분비 차이를 실시간으로 판별할 수 있는
바이오센서로도 활용될 수 있음.

본 연구는 저비용 고성능 촉매의 새로운 가능성을
제시한 성과로, Journal of Materials Chemistry A 
(JMCA) 2025년 3월호에 게재 됨.


